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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구의 도시민속학1)

( )都市民俗モ ニングのー 学

시마무라 다카노리( )島村恭則

번역 이민재 한국학중앙연구원 * : ( 인류학 민속학전공• ) 

문제의 소재. Ⅰ

민속학의 한 영역인 도시민속학은 도시에 존재하는 생활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

를 축적해 왔는데 아파트 단지라는 거주공간을 비롯해2)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을 다뤘 

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목욕탕과 이발소의 기능과 변화를 다룬 연구( , 岩本 一九八

목욕탕이 가진 유사 타계성 을 지적했던 연구 뒷골목과 공원), ( ) ( , ), 三 他界性 岩本 一九八五

이 지닌 상징론적 의미를 분석하여 다른 세계와의 경계 로서 성격을 추출했던 연구“ ” (高桑 

통근 전철이라는 공간을 기호론적으로 해석하여 사적 인간 에서 공적 인), “ [ ]一九八九 私人

간 으로의 심리적 변화를 시도하는 결계 장치로서 통근 전철의 의미를 지적했던 [ ] ( ) 公人 結界

연구 가 있다 그리고 편의점이 생활화된 주민의 의식 양상을 민속지적( , ) . (岩本 一九八六 民

1) 이 번역논문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년 월 발행한  2003 3 立 史民俗博物館 究報告 第　!国 歴 研 %
에 실린 를 번역한 논문을 저본으로 하여 동명의 논문이 일부 수정103集 都市民俗モ ニングの｢ ー 学｣

되어 수록된 저자의 (民俗 生 究 道 西 院大 社 部 究を きる ヴァナキュラ への! 学 ー ー 研 ー% 関 学 学 会学 研
와 을 참조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장은 , 2020) ( , 2020) . 1 2003叢書 民俗 平凡社親書みんなの! 学%

년 논문을 중심으로 장 역시 년 논문으로 번역했지만 년 간행된 두 책을 참조하여 사례 2 2003 2020
부분을 수정했고 특히 모닝구의 역사와 관련해 새롭게 발굴된 사례를 추가했으며 장은 3 みんなの!

을 중심으로 번역했다 이 같은 번역은 저자의 조언을 듣고 번역자가 결정한 것으로 최종. 民俗学%
적으로 저자에게 한 차례 검수받았음을 미리 밝힌다 그리고 원문의 저자가 붙인 각주 외에 역자. 
가 붙인 각주는 역주라는 명칭으로 각주 앞에 붙였음을 미리 밝힌다.

2) 아파트 단지에 관한 도시민속학적 연구로서는 이 있다 (1990) . 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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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했던 연구 시장 나가야) ( , ; , ) , [ ]俗志的 森栗 一九九四 高岡 村上 一九九七 長屋・ 3), 

지장( )地藏 4)을 둘러싼 도시 커뮤니티의 양상 변화를 검토했던 연구 등을 ( , ) 森栗 一九九八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다. 

아직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은 공간 중 하나가 깃사텐 이다[ ] .喫茶店 5) 깃사텐은  알다시피 커“
피와 홍차를 중심으로 각종 음료와 가벼운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 이”( , )神崎 一九九九

지만 민속학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 

를 검토하는 것은 도시 일상생활의 존재 양식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 

깃사텐 특히 그곳에서 이뤄지는 모닝구 아침 식사를 집이 아닌 깃사텐의 조식 세트 조식 , “ ”[ (

서비스 로 해결하는 습관) 6) 에 주목해 논의하겠다] . 

사례. Ⅱ

1. 일본 각지의 모닝구

3) 역주 가로로 긴 건물로 외벽을 공유하는 한동의 건물에 각각의 입구를 가진 별도의 집이 있는  * : 
형태의 건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서 무가 가옥 내 가. ( ) 武家
신 들이 살거나 성 아래의 서민지역 소위 시타마치 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 ) , [ ]家臣 下町
이 살았다 근현대에 들어서도 나가야는 존재했고 주로 도시 노동자와 같은 서민들이 주로 살았던 . 
집의 형태이다. 

4) 역주 여기서 지장은 지장보살을 가리키며 일본 민속학에서는 흔히 지장신앙 으로 불린 * : ( )地藏信仰
다 지장신앙은 중국에서 발전하여 일본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는데 헤이안 말기에서 가마쿠라기에 . 
걸쳐서 일본인의 신앙생활에 침투했다 일본에서는 현세와 내세의 경계에 있는 존재인 지장이 지. 
옥의 귀신으로부터 아이를 지킨다고 여겨서 지장 석상에 아이에게 해주는 빨간 턱받이를 해준다. 
이외에도 마을의 교차로에도 지장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지장이 길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신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이다 참조.[ : · , , , 福田 宮田登 編 日本民俗 論 吉川弘文館 二アジオ ! 学概 % 〇

, .]一八 二 九〇
5) 역주 깃사텐 의 표기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끽다점이 된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 내에서  * : [ ] . 喫茶店
끽다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일본의 깃사텐에 조응하는 번역어를 한일사전에 찾으면 찻집. , 
카페로 정의해 놓았다 그러나 번역자는 깃사텐이 한국의 찻집 카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본다. , . 
그 이유는 깃사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료의 경우 한국의 찻집 혹은 . 
카페와 깃사텐이 비슷하지만 식사류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의 경우 주로 빵류 혹은 최근에 브런치 . 
등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깃사텐은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커피 홍차를 비롯. , 
한 각종 음료도 제공하지만 샌드위치와 같은 빵류 나폴리탄으로 대표되는 파스타 카레라이스, , , 
돈카츠 등 다양한 식사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 내에는 음료를 위주로 제공하는 카페도 있다. . 
그래서 이 번역논문에서는 깃사텐이라는 장소만의 독특함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어 원음 그대로 깃
사텐이라 표기하고자 한다. 

6) 모닝구 서비스와 모닝구 세트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모닝구 서비스는 통산 커피 한잔의 가겨으 . 
로 빵과 다른 요리가 무료로 같이 나오는 것에 비해 모닝구 세트는 커피 한잔의 가격에 다른 요리
의 가격이 덧붙어서 세트 요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구별하는 가게가 있다 더욱이 이 경우 모닝구. 
세트도 요리의 가격을 싸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싼 값에 모닝구 세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모
닝구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가게도 있다 이러한 용어법은 가게에 따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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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현재까지 필드워크와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확인한 모닝구 관련 사례는 다음

과 같다 사례는 일본 열도의 동쪽부터 서쪽 방향 순으로 제시하겠다. .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 [ ]愛知県 豊橋市

시내 깃사텐은 어디든 오전 시 늦어도 시 분에는 개점하여 개점과 동시에 손님을 받는7 , 7 30

다 개점 전부터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도 많다 시를 넘기면 손님이 한층 더 늘. . 8

어난다 모닝구타임은 개점부터 시까지로 커피 잔 가격 엔 혹은 엔 을 내기만 하. 11 1 (350 370 )

면 토스트 샐러드 삶은 달걀이 서비스로 나온다 이 시간에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면 반드, , . 

시 점원은 모닝구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한다 현지인 단골은 주문을 따로 하지 않고 “ ?” . 

자리에 앉기만 해도 모닝구 서비스가 나온다. 

도요하시를 포함한 주쿄권[ ]中京圏 7)의 깃사텐에서는 모닝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 

손님들은 가게의 서비스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게를 선택한다 그만큼 이 지역 내 경쟁이 . 

치열해 가게에 따라서는 토스트 대신 샌드위치를 주기도 하고 요구르트 토스트 샐러드, , , 

삶은 달걀 붉은 미소된장국 등을 더하여 주는 등 여러 가지 고안이 이뤄지고 있다, .

디럭스 모닝구 핫도그 베이컨 스크램블에그 샐러드 요구르트로 이뤄져서 엔 와 “ ”( , , , , 500 )

바이킹 모닝구 커피 홍차 각종 주스 샌드위치 각종 샐러드 반숙 달캴프라이 스크램“ ”( , , , , , , 

블 에그 감자튀김 비엔나소세지 베이컨 죽 필라프 파스타 등으로 이뤄져서 엔 가 . , , , , , 480 )

나오는 가게도 있다 여기에 모닝구 시간대에 커피만 주문할 경우 평소 커피 가격보다 . , 30

엔 정도 싼 가격이어서 어떤 의미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닝구를 먹으러 오는 손님은 남녀노소 다양하다 혼자 온 손님은 가게에서 구비 한 스포츠 . 

신문을 손에 들고 토스트를 먹으며 주인 점원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다 이인 동, . ( ) 二人

반으로 오는 경우는 부부나 동네 주부들이다 혹 명이 와서 테이블에 앉는데 회사 동료. 3~5 , 

동네 주부 주변 상점주인 같은 사람들이다 평일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정해진 자리에 , . 

앉을 때가 많은데 때때로 단골이 아닌 손님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나중에 온 단골

은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연쇄적으로 다른 단골의 지정석 도 헝클어진다“ ” . 

단골손님은 계산대 옆에 보관해둔 커피 티켓으로 값을 치르는데 점원은 손님 테이블에 모닝

구 서비스를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티켓 장을 뜯는다 따라서 손님은 계산대로 가지 않고 1 . 

바로 가게를 나갈 수 있다.

단골손님들에 따르면

매일 아침으로 깃사텐 모닝구를 먹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집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 이. 

유를 잘 생각해보면 바쁜데 일일이 아침을 준비하기가 귀찮고 동네 사람 가게 사람과 하는 이야, 

기가 즐겁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와서 모닝구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 

7) 역주 아이치현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을 가리킨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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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평일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아침을 하지만 휴일만큼은 쉬고자 가족과 깃사텐에 간다 휴일에는 아. 

버지도 집에 있으니 차로 교외 깃사텐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유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휴일의 모닝구는 점심을 겸한 늦은 아침 식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모. 

닝구를 먹은 후 가족이 교외형 쇼핑센터에 들러 쇼핑하는 것이 이 지역의 휴일을 나는 패턴 

중 하나이다. 

이상은 필자의 현지조사에 기반한 기술이었다 인터넷에도 도요하시 지역의 모닝구를 소개. 

하는 사이트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 <들으면 놀라고 보면 웃겨 도요하시 모닝구 사정! >이

라는 사이트는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가 교자의 동네 로 이름을 날리고 [ ] [ ] “ ”栃木県 宇都宮市

있다면 도요하시시는 모닝구 서비스의 동네 라 선언해도 틀렸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 “ ”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이치현 그중에서도 도요하시는 깃사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상점가는 물론 주택가 뒷길 양“ . , . 

배추밭의 한구석 이런 곳에서 괜찮은가 걱정되는 입지의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시 , . 9

반의 깃사텐을 살짝 엿봅시다 그곳에는 외근을 계속하는 영업맨 부인에게 가게를 맡겨둔 채 나. , 

온 점주 아침 집안일을 마친 주부들 모임 게이트볼을 마친 후 돌아가는 노인들로 꽉 찼습니다, , . 

주말과 공휴일은 더 대단합니다 온 가족이 출동합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삼대 명이 와. . ( ) 7三代

도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츄리닝에 샌들 미취학 아이들은 파자마를 입은 채 오는 것이 . , 

깃사텐 방문 시 정장 이라 여기는 듯합니다 왜 모두 왔을까요 바로 모닝구 서비스를 즐기( ) . ? 正裝

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지역 모닝구는 토스트 삶은 계란 샐러드 가끔은 요구르트마저 커피값. · ·

만 내면 먹습니다 도요하시 현지인은 모닝구 서비스나 모닝구 세트라고 부르지 않고 모닝구라 줄. 

여서 불러요.”(www.toyo-ken.com/morningjijo.htm).

그런데 도요하시시가 일본의 모닝구 발상지라는 이야기가 있다 년 월 일자 주니치. 2000 4 6 『

신문 에 게재된 정말 그렇군 흠 저 녀석 박사( ) < ! (中日新聞 分なるほどフムフム かったゾあ』 　 　 　

라는 기사는 도요하시 시민들 사이에 도는 모닝구 서비스는 도요하시에서 처음 )> “博士いつ

시작해 전국에 퍼졌죠 이건 상식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아이치현 끽다환경. ” . 

위생동업조합 도요하시 지부장의 그건 진짜에요 적어도 업[ ] “ . 愛知県喫茶環境衛生同業組合

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도요하시역” . [豊橋

근처 마츠하바쵸 에서 년 깃사텐 코우마 가 개점했다 이 가게가 ] [ ] 1963 [ ] . 1, 2松葉町 仔馬駅
년 뒤부터 모닝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점차 도요하시시 아이치현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는 것이다 모닝구 서비스를 개시했던 당시 점주의 부인의 역 앞 가게여서 출근 전에 들르. “
는 손님이 많았는데 무엇인가 요깃거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를 . 

내놓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라는 인터뷰도 실려있다 또 다른 발상 이유로 앞서 나온 지부장” . 

의 농업이 활발하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하기 쉽다는 것도 있었을 것 이라는 의견도 “ ”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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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도요하시 발상설을 도요하시시를 현지조사하던 도중 곧잘 들었다 하지만 특정 가게. 

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 그리고 코오마 개점 이전에 가게를 시작했다는 마쓰바. 

쵸의 어떤 깃사텐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우마가 기원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지만 우리 가게는 코우마 개점 이전부터 모닝구 서비스

를 했지 이미 다른 동네에서도 하니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기원이냐고 물어도 잘 모른. . 

다 코우마가 기원이라 하는 것은 그 가게의 규모가 크고 시내에서도 유명해서이지 않을까. ?

모닝구 서비스의 발상은 이후 서술되듯이 다른 도시라는 설도 있어서 특정 기원설을 일원적

으로 정하기 어렵다( ) . 一元的

사진 [ 2 도요하시시 내의 깃사텐] 1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1 )

사진 [ 3 도요하시시 내의 깃사텐] 2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1 )

사진 도요하시시의 바이킹 모닝구[ 3]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1 )

사진 [ 5 도요하시시 모닝구 세트의 한 예]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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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현 나고야시[ ]名古屋市

모닝구는 나고야에도 있다 나고야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다룬 위대한 불가사의 시티 나. 『

고야에 대한 책 에는 여기까지 진행됐다 깃사텐을 좋아하( ) < !? 摩詞不思議 名古屋 本シティ の 』

는 나고야사람 이라는 글이 실려있다> .

처음 나고야에 온 사람이 가장 놀라는 것은 깃사텐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역 주변과 번화가. 

는 물론 한가롭고 조용한 주택가와 교외까지 깃사텐이 산재해 있다 중략 가게 안의 모습은 도, . ( ) 

쿄 등의 깃사텐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평일 오후면 근무 중 잠깐 졸고 있는 영업맨과 협상하는 .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견 맵시 있고 멋지다 생. . 

각되는 가게도 안에 들어가면 한순간 경로당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노인으로 붐빈다 특. 

별히 나고야의 노인은 깃사텐을 아주 좋아해 깃사텐은 게이트볼로 땀을 흘린 노인과 병원에서 귀

가하는 노인으로 몹시 혼잡스럽다 휴일 아침이면 또 느낌이 달라서 이번에는 가족이 주류로 가족 . 

단위로 아침을 먹는 광경이 일반적이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파자마 차림 또는 운동복 차림 대. (

개 오래된 츄리닝의 상하 으로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교외로 가면 현저해져 도쿄나 다른 지역에)

서는 생각지도 못할 광경이 펼쳐진다. ( , ~ )中澤 二 四三 四四、〇〇〇

나고야의 깃사텐은 저자 대부분 주차장이 있어서 드라이브 겸 차로 올 수 있다 나고야 사람( ) . 　＊ 

은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으면 조금 멀더라도 개의치 않고 가고 싶은 가게에 간다 무엇보다 차라. 

는 편리한 발이 있어서 조금 먼 거리도 아무렇지 않다. ( , , )中澤 二 一五二〇〇〇

또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오와리 깃사텐 사정 있다 이곳에는 < [ ]> . “尾張喫茶店事情 오

와리 지방[ ] 尾張 8) 사람은 깃사텐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지방에 살기 전에는 깃사텐은 젊은 사람만  .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깃사텐은 이 지방에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빈번. . 

히 가는 곳입니다 데이트 이후 젊은 사람들이 잠깐 들르는 장소가 아니라 근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깃. , 

사텐에 가는 것이 일상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지역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으로서 존재합니다. 

라고 기술했다(www.i-chunbun.ne.jp/emi/futagono/kissaten.html)” .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 )一宮市

이치노미야시도 모닝구가 성업 중인 동네이다 이 시의 경우 모닝구를 시의 명물로서 적극. 

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치노미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이치노미야모닝구협의회 를 조“ ”
직했다 그리고 이치노미야모닝구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모닝구맵 을 발행하고 스탬. “ ” “ ”
프랠리를 실시 하였으며 이치노미야모닝구박람회 등을 개최했다“ ” . 

이 협의회가 만든 공식사이트 이치노미야모닝구 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 ( )”一宮モ ニングー

8) 역주 오와리 지방이란 현재 아치현 서부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주요 가도 중 하나인  * : 
도카이도 주변 개 국 중 하나이다 에도시대에는 도쿠가와코산케 중 하나[ ] 15 . [ ] 東海道 川御三家徳
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들을 초대 번주로 하는 오와리한이 지배했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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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치노미야의 거리에서 쓸데없이 많은 것이 깃사텐 특히 아침 시간대는 음료만 가게에 따라서는 약. (

간의 추가 요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으로 토스트나 삶은 달걀 샐러드 등이 나오는 모닝구 서) , '

비스 가 있습니다' .

그 기원은 뽑기 경기에 열광한 쇼와 년대 전반 섬유업을 하는 이른바 하타야 씨는 밤낮으로 찻집30 . ' '

을 자주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좋은 마스터가 아침 서비스로 커피에 삶은 달걀과 땅콩을 같이 내온 .

것이 시작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요일 아침에는 온 가족이 깃사텐에 모닝구를 먹으러 가는 광경을 볼 수 있습

니다 총무성 가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도부현 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세대 당 연간 찻값. , 1 (2006

년 년 은 위가 기후시로 만 엔 위가 나고야시 만 엔입니다 이치노미야 시의 통계는 없~20 ) 1 1 4481 , 2 1 3547 . 

지만 그 경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헤이세이 년 통계에서 이치노미야시의 , . 16

찻집 수는 개로 이를 시 인구 만명으로 나누면 만 명 당 약 개로 톱 클래스입니다752 38 , 1 20 .

우리 이치노미야 모닝 협의회 는 모닝구를 단순한 음식점 서비스가 아닌 오랜 세월에 걸쳐 이치노「 」

미야에서 키워온 온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이치노미야모닝구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이치노미야모닝구의 뿌리“
에 게재된 것은 다음과 같다( )” . 一宮モ ニングのル ツー ー

우리들은 시내의 찻집을 돌아다니며 마스터와 마마에게 이야기를 물었다 그러나 모두들 고개를 . 

갸웃거리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혼마치 에서 전전 부터 영업하고 있는 마루사. ( ) ( ) ‘ (本町 戰前 マル

의마스터로부터 쇼와 년대 전반 년 후반 역자 이라 생각된다 어느 가게에서 모닝구를 )’ “ 30 (1950 * ) . サ 　

시작했는데 우리도 하지 않겠냐해서 시작했다 마스터 라는 증언을 얻었다 또 구 비사이시”( ) . ( ) [舊 尾

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상파울로에서 새롭게 유력한 정보를 얻었다 상파울로 가문을 연 ] . ‘ ’西市

것은 문을 열면서부터 모닝구를 했다 라는 것1960. “ ” . 

당시는 토스트가 아닌 삶은 계란과 땅콩을 함께 내었다고 한다 가게 문을 열기 년 전 마스터는 . 4 , 

당시 혼마치에 있던 산라쿠 이란 찻집 에서 일했다 내가 산라쿠 에서 일하기 시‘ [ ]’ [ ] . “ ‘ ’三樂 喫茶室

작할 때 얼마 뒤 주변 가게에서 하는 모닝구를 우리도 하자라고 했다 그것이 년이다 마스. 1956 .” (
터)

년이라고 하면 모닝구 발상의 가게라고 하는 히로시마시의 타카노바시 상점가에 있1956 [ ]橋タカノ

는 루에 브라질 이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이다 그 시점에 이치노미야에서도 모닝구가 존재한 것‘ ’ . 

이다 그렇게 되면 발상은 그 이전부터일까 이치노미야에서 처음으로 모닝구 서비스를 한 가게 . ? 

있다면 그 가게가 진짜 모닝구가 시작된 가게이다 우리 이치노미야 모닝구 탐험대 는 그후에도 . ‘ ’
조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 이치노미야에서 최초로 모닝구 서비스를 한 가게를 알고 계신 분은 이치노미야 모닝구 탐‘
험대 에 제보해주세요’ !

이후 다루겠지만 모닝구의 발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고 결정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

는 없다. 하지만 위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기원론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년에는 이치노미야 1956

깃사텐에서 모닝구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모닝구의 역사를 쫓을 때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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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오사카시 기즈리( ) ( )東大阪市 衣摺

오사카도 모닝구가 아주 활발하다 문화주택. ( )文化住宅 9)과 시내 영세공장이 쭉 서 있는 이 

지역은 년부터 모닝구가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은 오전 시 분에 아버1964 . 7 30

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깃사텐에 가서 모닝구를 먹는다 다 먹으면 아버지는 공장으로. ,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그 이후 시에 부인이 동네 주부들과 깃사텐에 와서 모닝구를 먹으. 9

며 이도바타카이기[ ]井 端 議戸 会 10) 그 자체인 대화를 즐긴다 이러한 광경은 이 주변에서는  .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아빠가 시끄러운 집 부인은 모닝구에 갈 수 없다 부인이 가. “ . 

족 전원의 아침 식사를 만들고 모두 자택에서 먹는다 라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 집조차 일” . 

요일은 가족 전원이 모닝구를 먹으러 갈 때가 많은데 이유는 일요일 아침만은 어머니를 편“
안히 해주고 싶어서 라고 했다” . 

오사카시 이쿠노구( )生野区

오사카시 이쿠노구는 지역 산업인 합성피혁제 신발 제조와 가방 봉제 등 영세공장과 그곳을 

일터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나가야 로 왁자지껄한 서민 동네이다 이러한 이쿠노구의 [ ] . 長屋

깃사텐은 동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대개 동네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깃사텐. 

이 골목길 모퉁이 나가야의 한구석 등에서 오코노미야키 가게 등과 함께 영업 , [ ] 好お み き焼
중이다.

오전 시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차례차례 가게에 온다 모두 주변의 낯익은 사람들이다 손8 . . 

님은 남녀 가리지 않고 연령층도 대부터 대까지 폭넓으며 매일 오는 사람 주일에 며20 70 , 1

칠 일요일만 오는 사람 등 제각각이고 혼자 오는 손님 부부 동반 등 다양하다, , .

가게에는 모닝구를 주문하지 커피만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테이블에 자리 잡으면 주. 

변의 사람이 부른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경우도 많다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화는 . . 

시작된다 그 대화 내용은 공장의 경기 야구 친척과 근처 사람들에 대한 소문 서. ( ), . , 景氣

9) 역주 일본에서 문화주택은 크게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응정실 현관에 여닫이문을 다는 것이  * : 2 , 
큰 특징인 화양절충 의 주택으로 다이쇼시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유행한 주택 양식을 가( )和洋折衷
리키거나 혹은 간사이 지역 일대에서는 목조 층 건물로 그 안에 공간을 나누어 다세대가 [ ] 2西関
거주하는 양식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많이 인식된다 이 논문에서 . 
문화주택은 후자를 가리킨다. 

10) 역주 이도바타 란 생활에 필요한 물을 긷거나 세탁 등을 하는 공동우물을 가리킨다 이 * : [ ] . 井 端戸
도바타가 특히 중요해진 것은 메이지 중기경 도시의 서민들은 나가야에 살면서 수동펌프가 설치된 
공동우물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여성들이 이도바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 
야기를 나누게 된다 즉 비공식적 정보교류의 망으로 역할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역사적 맥락. . 
과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 한국어로 마땅한 번역어가 없기에 원문 그대로 이도바타카이기
를 쓴다 참조 검색어.[ : JapanKnoledge Lib (japanknowledge.com)( : “ ”, 世界大百科事典 井 端 議戸 会

년 월 일 검색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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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자녀와 손자 병원과 건강 등이다 언제나 얼굴을 맞대면서 살기에 단편적 이야기라도 , . 

충분히 통한다 신문을 펼쳤으면서도 중간중간 대화에 끼는 사람도 있다. .

모닝구를 다 먹었어도 어김없이 이야기를 계속하다 가게를 나온다 한사람의 체재시간. (滯在

은 일하는 사람은 분이고 노인은 좀 더 길다 한사람이 나가면 이번엔 다른 사람) 15~20 . 時間

이 들어와 손님 사이의 회전이 생기는데 대체로 시 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9 30 . 

최근 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 생활이 예전만큼 바쁘지 않지만 여 년 전까지는 무척 바빴10

다 하프샌들과 가방제조 등 가내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성기 에 아침 시부터 . ( ) 7最盛期

새벽 시까지 일해도 일을 못 끝내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개수제 할당 임금 지급이어서 1, 2 . 

그 정도 무리해서라도 일을 소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공장 사람들은 집에서 조식을 .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일했고 이것이 모닝구가 발달한 이유 중 하나다 모닝구 뿐 아. 

니라 점심 저녁을 외식 하는 일도 신기하지 않다 가게에 들어가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 . 

가게에 전화해서 요리를 미리 만들어 놓게 하기도 한다 덧붙이면 이쿠노구에서는 오코노미. 

야키 가게 메뉴가 다양하게 발달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저녁에 외식으로 오코노미야키를 많

이 먹어서 가게가 많이 생겼고 그만큼 경쟁이 격렬했음을 반영한다. 

더욱이 이케노구는 일본 유수의 재일조선반도계 주민 집단 주거지역이다 한국 조선적을 .( , 

가진 사람만 해도 이케노구 전 인구의 를 점한다 여기에 일본으로 귀화 한 사람 등을 25% . “ ”
더 하면 더욱 많은 재일 조선반도계 주민이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모닝구를 먹으러 오는 ) 

사람 가운데 재일조선반도계 주민도 많다 예전부터 같이 살던 근처 일본인 과 동석해 모. ‘ ’
닝구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일 조선반도계 주민만 테이블에 둘러 앉는 

사례도 있다 재일조선반도계 주민만 동석할 경우 이야기 주제는 아이들을 동포끼리 결혼시. 

키기 위한 맞선 정보 교환 혹은 새롭게 밀항 온 사람의 정보 등이다 또 대화 참여자 중 . 1

세대 노인과 뉴커머들이11) 섞여 있으면 조선어와 일본어의 짬뽕 으로 대화한 “ [ ]”チャンポン

다 이러한 것이 재일조선반도계 주민 모닝구의 특징이라 하겠다. . 

오사카시 니시구[ ]西区

오사카시 니시구의 니시큐죠상점가 주변도 서민 동네에 상응하는 지역으로 [ ] 西九 商店街条
역 앞 상점가를 벗어나면 중소기업의 빌딩과 시내 영세공장이 쭉 서 있다 상점가에서 뒷골. 

목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나가야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이 지역 깃사텐은 상점가 내 깃사텐

과 중소기업 시내 영세공장 지역 입구 부근 깃사텐으로 크게 구별된다 후자의 손님은 다, . 

른 곳에서 통근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아래는 상점가 내 깃사텐을 운영하는 인물의 이야기이다. 

오전 시 분에 가게를 개점하고 모닝구 시간은 시 까지다 이 시간에 가게에 오는 손님은 매7 30 10 . 

일 아침 약 인으로 절반 이상이 단골이다 손님층은 가까운 가게주인과 부인이 많고 가까운 회30 . 

11) 역주 재일조선반도계 주민 사회에서 뉴커머라고 하면 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서 일 * : 1965
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이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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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통근하는 샐러리맨도 있다 휴일이 되면 가게주인와 주부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는데 휴일에. 

만 모닝구를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모닝구 때문에 온 사람들은 아침을 집에서 안 먹는다. . 

자녀가 있는 집의 경우 아이에게 아침으로 토스트 등을 먹이고 학교에 도시락을 챙겨 보낸 후 모, 

친은 근처 깃사텐으로 간다 모닝구의 양은 아침을 많이 안 먹어서 커피에 빵과 달걀 정도면 괜찮. 

다는 사람에게 딱 좋다 남자들도 근처 가게주인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동네 사정과 선거. . 

도 이야기하고 상점가의 장래 역시 화젯거리다 또 가게에 오는 동네 단골과 다른 지역에서 통근. 

하는 샐러리맨이 의기투합해 망년회와 신년회를 하기도 하는데 가게에서도 이를 응원하기 위해 기

부한다.

더욱이 니시구와 사례 의 이쿠노구 등의 깃사텐은 보통 봄과 가을에 가게 입구의 자동문 5

스위치를 끄고 문을 열어놓는다 이에 대해 가게주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서민 동네의 깃사텐은 이도바타카이기 장소라서 문을 번역자 닫으면 사람들이 가볍게 들르지 ( * ) 

못하고 이도바타카이기도 하기 어렵다 냉 온방을 할 필요 없는 봄과 가을만 문을 열어놓지만 사. ·

실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열어놓고 싶다 봄과 가을 개방하는 것이 보통이고 겨울과 여름에는 부득. 

이하게 닫는 것이다.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尼崎市

상점가 뒷편 나가야와 문화주택이 세워져 있는 한신쿠이세역 일대는 서민 동네( ) 阪神杭瀬駅
의 분위기가 농후하다 이 주변 나가야 앞에는 식목 과 분재가 좁게 쭉 서 있고 주민. ( )植木

들은 빠지지 않고 매일 물을 준다 낯익은 사람이 지나가면 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하기. 2

도 한다 상점가에 물건을 사러 가면 몇몇 사람이 아이고 오늘은 뭘 드세요 라고 말을 건. “ ?”
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자기 집에서 키우는지 동네 아줌마네에서 키우는지 모를 정도로 . 

생활하는 지역이다 이곳에 사는 대 여성 씨의 모닝구 관련 생활은 다음과 같다. 70 A . 

씨는 혼자 살면서 부동산업을 하는 여성으로 아침은 매일 깃사텐이다 모닝구를 정확히 모A . 

닝구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모닝구 가자구 매일 아침 모닝구 오네 씨 라는 . “ ” “ , 00 ”
식이다 근처 깃사텐은 집 정도 있지만 그녀가 가는 곳은 그중 집으로 특히 아메리칸. 10 3 [亜

이라는 가게가 마음에 든다 아메리칸이 제일 좋데이 마마랑도 사이 좋고 다만 ] . “ . ” 米利館

아메리칸은 토요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라서 주말에는 다른 가게로 간다 아메리칸은 이마, . 

후쿠 의 상점가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구석에 있다[ ] . 今福

씨가 모닝구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년 전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살면서부A 20 , 

터였다 혼자 말없이 먹어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침 이외에 점심 저녁도 . . , 

자주 외식을 하고 외식을 하지 않을 때는 최근 근처에 생긴 편의점에서 주먹밥 등을 사서 

먹는다 밖에서 식사할 경우 점심으로는 오코노미야키집과 우동집 저녁은 선술집에서 유. , , 

도후 와 맥주를 먹는다[ ] . 湯豆腐 혼자서는 채소 등을 사 와서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도 다 먹

지 못할 정도로 많고 재료 역시 다 쓰지 못하기에 불경기이지만 세끼 다 외식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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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의 주인 마마 은 아시야 출신 아가씨 로 년 전부터 생활보다 취미라는 생( ) “ [ ] ” 20芦屋

각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주인이 한신타이거즈의 골수팬이라서 가게 안은 한신 선수들의 

사인지와 응원 나팔 인형으로 장식되어 있다, . 

아메리칸의 손님은 동네 주부 이외에 대 이상 노인이 많다 최고령은 세라고 한다 손60 . 90 . 

님들은 모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뿐이야 다양한 괴로움 슬픔 기쁨을 극복하고 “ . , . 

우아한 기분의 사람들 이다” . 

씨는 시 반부터 시간 정도를 이 가게에서 보낸다 이때 엔에 커피 토스트 삶은 계A 8 1 . 400 , . 

란 샐러드를 주는 모닝구를 먹으며 마마나 단골손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내용은 한, . 

신 타이거즈나 다른 스포츠 이야기 손자와 남편 또는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 방송의 , , TV 

화젯거리인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손님끼리 옥신각. 

신 다투기도 한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 많지 그래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예의 . “ . 

없는 사람 자기 멋대로인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엄청 있다구 다양한 인간과 , , . 

여러 인간군상이 있지 라고 말했다” .12) 

고베시 나가타구[ ]長田区

고베시 나가타구는 년 한신 아와지대지진 에 의해 옛 거리가 사라져 1995 · [ ]阪神 淡路大震災・
버리기 이전까지 합성피혁제신발산업이 시내 영세공장과 나가야가 우글거리는 서민 동네였

다 지진 이후 부흥마을만들기. 13)가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년 월 지진부흥의 일환 으로서 나가타구 마노지구에 시영 의 콜렉티브주택 1998 1 ( ) ( )一貫 市　 営
마노후레아이주택 이 탄생했다 이 후레아이주택에 대해서 기술한 모리“ [ ]” . 野 住宅ふれあい真
쿠리 시게카즈 는 콜렉티브주택이란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를 하지만 입주자 전( ) “森栗茂一

원이 사용 가능한 부엌 식당 담화실 등 공동공간을 갖춘 집합주택 으로 , , ”

층 건물에 총 호의 시영주택인 마노후레아이주택은 문을 닫으면 자신만의 집이 되고 문을 열면 3 29

골목길 같은 넓은 복도에 화분이 있고 이웃과 이어지는 발코니가 있다 공유 거실에서는 모두와 . 

만나고 공유 부엌에서는 요리하여 대가족같이 모두 식사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 독신자 . , 

젋은 세대 고령자가 같이 사는 후레아이주택 , ( , )森栗 一九九八 六三、

라고 했다. 

한달에 이틀 마노후레아이주택의 공유 거실에서 모닝구 깃사텐 를 연다 미리 안내 포스, “ ” . 

12) 본 사례 조사에 있어서 사례 중 여성의 손자인 무사시대학 인문학부생인 나카니시 미즈나 [中西美
씨의 협력을 었었다 이를 명기 하여 감사를 표한다] . ( ) .津奈 明記

13) 역주 원어로는 로 이는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는 마을만 * : “ ”復興まちづくり
들기이다 우선 이 개념에서 부흥의 목표란 재해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피해지. 
의 삶을 회복하며 생기와 희망을 되찾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이다 이를 위. 
해 주거가 불안정해진 주민들을 위한 주택 붕괴된 도시 인프라망 건설과 같은 물리적 활동을 포, 
함해 지원 네트워크 조직 지역 내 주민 협의체 조직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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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후레아이주택 게시판과 근처 전봇대 등에 붙인다 아침 시부터 모닝구인데 당일에 자. 8

원봉사자와 후레아이주택 주민이 같이 준비를 한다 커피 한잔에 엔으로 후레아이 주민. 100

과 근처의 하마조에 쵸메 쵸메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다 모닝구라는 장을 [ ]2 [ ], 3 . 浜添 丁目

통해 후레아이주택 주민과 동네 주민 사이의 만남을 활성화하자는 시도이다.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농후한 모닝구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나가타. 

구에서도 깃사텐 모닝구는 아주 활발히 이뤄졌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나가타구 고령자의 . , 

일상생활을 조사했던 모리쿠리 시게카즈의 기술에도 모닝구가 등장한다 그 기술은 다음과 . 

같다. 

아침은 깃사텐에서 모닝구세트 먹는데 채 시간이 안 걸린다 스포츠신문을 공들여 읽으며 은발. 1 . 

의 맵시 있는 마스터와 한신타이거즈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시 전 병원 진료실 앞 . 10

의자에 친구와 나란히 앉아 서로의 푸념을 늘어놓는다 간호사가 진료 때 손을 잡으면 마음이 뜨. 

거워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간다 생선가게 앞에서 선 채로 이야기하고 두부집에서 점심 반. . 

찬인 고마도후[ ]豆腐ごま 14)를 산다 저녁으로 정육점에서 야키부타. [ ]豚き焼 15) 그램을 사면서  100

조금만 잘라줘 라고 부탁하며 보따리를 건넨다 시장에서 물건을 매개로 한 교류와 대화는 고령‘ ’ . 

자의 하루에 악센트를 부여한다 집으로 돌아와 시대극을 보면서 고마도후를 먹는다 목욕탕에 . TV . 

갔다가 타코야키집에서 생맥주 한잔을 마신다 야키부타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한다. . (森栗 一九、

~ )九八 四六 四七、

이를 통해 모닝구가 하루 생활 리듬 속에 확고한 위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지. 

진 전 상황을 고려하면 콜렉티브 주택의 모닝구 깃사텐 은 이 지역고령자들에게 뿌리내린 “ ”
생활 방식의 부흥을 목표로 한다.16) 

고베시 신자이케[ ]新在家

다른 부흥주택 에서도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깃사텐 이 열린다 예를 들어 ( ) “ ” . 復興住宅

고베시 신자이케에 있는 부흥주택은 집회소 를 이용하여 커뮤니티 찻집 신( ) “ ( )集 所 茶店会 ・
자이케미나미 호동 을 개점했다 신자이케 부흥주택은 고베시 효고현 공3 [ 3 ]” . , , 新在家南 棟号
단( )公団 17)이라는 세개의 운영주체가 세운 총 호의 건물이다 한신전철 신자이케역 남측65 . 

14) 역주 흰 참깨를 빻아 갈분을 섞어 넣고 다시마 국물을 부어 익힌 다음 틀에 넣어 식혀 두부 모 * : 
양으로 굳힌 식품 참조 네이버 일본어 사전[ : (https://ja.dict.naver.com/ 검색어 ); “ ”, 豆腐ごま
검색일 년 월 일: 2020 5 24 .]

15) 역주 챠슈라고 불리는 음식과 같은 것으로 일본에서는 삶는 방법으로 많이 만든다 * : . 
16) 필자는 년 월 일 모리쿠리 시게카즈 씨의 안내로 고베시 나가타구 콜렉티브  2001 11 30 , [ ]森栗茂一

주택을 방문할 수 있었다 명기하여 모리쿠리씨에게 감사를 올린다. . 
17) 역주 현재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소위 도시기구 의 전신 으로  * : , UR (UR ) ( )都市機構 前身

년 일본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이 년 주택 도시정비공단 으로 1981~1999 1981 · ( )住宅 都市整備公・ 団
통합되었고 년 도시기반정비공단 으로 바뀌고 년 이후 독립행정법인 도1999 ( ) 2004都市基盤整備公団
시재생기구 가 되었다 건설 시점을 생각했을 대 이 공단이란 주택 도시정비공단을 ( ) . ·都市再生機構
지칭한다 참조 연혁. [ : UR “ ”(https://www.ur-net.go.jp/aboutus/history.html)]都市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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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들어졌는데 단지 내 일상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육지의 외로운 섬 같다 쇼핑 등을 . 

하려면 가까운 국도를 건너가야지만 가능한 위치다 커뮤니티찻집 은 년 월 일부. “ ” 2001 11 16

터 월 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운영했고 이후 목표는 매일 운영하는 것이다12 14 , , . (同事業

운영 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으로 커피 홍차 우유 등 마실 거리를 ) 10 30 15 30 , , 施計 書実 画
중심으로 케이크 빵 등도 준비했고 가격은 전부 엔이다 커뮤니티찻집을 운영하는 부, 100 . “
흥주택 커뮤니티응원단 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

현재 부흥공영주택에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한 뒤 바뀐 환경이 익숙하지 않, 

아 동네 사람이나 지역과 교류 없이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거주자가 적지 않습니다 또 건전한 식. 

생활이 불가능해 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긴급한 과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 

가까운 이웃과 만나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가까운 이웃. 

과 만나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사는 보람도 찾고자 하는 의욕을 지닌 거주자들을 위한 장이 없다

는 것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라면서 이러한 과제의 대안 중 하나로 커뮤니티찻집을 기획했다고 한다 커뮤니티찻집의 개. 

점 시간이 시 분이라서 그 자체가 모닝구는 아니지만 자원봉사 등 스태프가 융통성을 10 30

발휘해 이렇게 하게 되었다 커뮤니티찻집의 의도는 마노후레아이주택의 모닝구 찻집과 같. 

은 형태라고 생각해도 좋다. 

히로시마시 나카구[ ] [ ]島市 中広 区

히로시마시 내의 깃사텐에서도 관습으로서의 모닝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나카구 오. 

테마치 의 다카노바시 상점가에 있는 루에브라질 는 [ ] [ ] “ [ ]” 1956大手町 鷹野橋 ル エぶらじるー
년에 모닝구 서비스 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가게이다“ ” . 

이 가게는 년 브라질 라는 이름으로 창업했다 모닝구 서비스는 창업자인 1952 “ [ ]” . ぶらじる

스에히로 다케지 씨 년 생 가 년대 고안한 것으로 커피 마가린을 바른 [ ] (1919 ) 1950 , 末 武次広
토스트 위에 계란프라이를 올린 것으로 커피 엔에 엔을 더한 엔으로 제공했다 당시50 10 60 . 

는 커피도 빵도 진기하고 또한 계란도 귀한 거라서 이 메뉴는 꿈의 종 세트 라고도 불렸“ 3 ”
다 이것이 크게 성공하여 주문이 매일 아침 몇백개의 세트나 되었다고 한다 브라질 에서. . “ ”
는 에어컨과 텔레비전도 이른 시기부터 가게 안에 설치되어 하이칼라 가게로 통했지만 모닝

구 서비스도 다른 곳에는 없는 새로운 시도로서 큰 인기를 누렸다 평판을 듣고 온 주간지. 

에서 취재하여 기사화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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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6 히로시마시 루에 브라질]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8 ) 

     
사진 히로시마시 루에 브라질 의 현재 [ 6] 
모닝구 세트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8 )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 [ ]山口県 下 市関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재일조선반도계 주민 집주 지역에서는 아침 시 분이 넘( ) 8 30集住

으면 나가야의 중년 여성들은 차례차례 마음 맞는 동료 중 한 사람의 집에 모인다 그곳에. 

서 아침으로 인스턴트커피와 식빵을 먹는데 이곳에서는 이를 모닝구 라 한다 이처럼 모닝“ ” . 

구라는 표현은 모닝구 서비스를 하는 깃사텐만 아니라 개인 집을 모임 장소로 하더라도 통

용될 정도다 시 분에 모이는 이유는 모두 그 시간까지 하는 의 연속아침드라마를 보. 8 30 NHK

고 난 이후 모닝구에 참여해서다 이야기 주제는 깃사텐 모닝구와 같다 하지만 시모노세키. . 

에는 보따리장사 라 불리는 한국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행상하는 여[ ]ポッタリチャンサ

성이 많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 어느 곳의 점쟁이가 잘 맞춘다라던지 부(

산에 재일조선반도계 주민과 재혼을 희망하는 여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 를 많이 하는 것이 )

특징이다. 

시 분에서 시가 되면 해산하여 이후 어떤 사람은 파칭코 가게로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9 30 10

여기저기 가야할 곳으로 외출한다.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 [ ]愛媛県 松山市

마츠야마시 시가지도 모닝구가 활발하다 이곳저곳의 깃사텐에서 새벽부터 온 노부부의 모. 

습과 동네 대 여성들이 며느리 험담을 포함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 또 다른 테60 , 

이블에서는 젊은 주부들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과 시어머니 험담 같은 대화를 하는 등의 풍

경을 볼 수 있다. 

시내의 깃사텐 모미노키 에는 모닝구 마츠야마 발상설이 전해진다 년 이 가[ ] . 1967木モミの

게에서 시작한 모닝구가 일본 최초의 모닝구 서비스 라는 것이다 경영자 가토 토모코“ ” . [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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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자전 은 다음과 같다] ( ) . 藤智子 自伝

모닝구 서비스라 하는 커피에 토스트 삶은 계란을 같이 주면서 엔에 제공했습니다 커피 엔, 100 . 80

으로 이미 이익을 보기에 토스트와 삶은 계란은 원가인 엔에 제공하자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지20 . 

금에는 전혀 새롭지 않지만 이것이 일본 최초의 모닝구 서비스였습니다 손님은 엔에 아침을 . 100

먹을 수 있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애초에 모닝구 서비스를 시작한 계기는 샐러리맨이 조식을 많. 

이 거른다는 신문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신문 기자에게 우리 가게에서 . A “
아침을 내면 어떨 것 같아 조언을 구하니 두말없이 그거 좋네 라고 찬성해줬습니다 그렇지만 ?” “ ” . “
식당이 아닌 깃사텐이잖아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지금 같이 깃사텐이 카레. ....” 
나 필리프를 내놓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대였습니다 먹거리라야 고작 토스트나 삶은 계란을 끼운 .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계란 껍질을 까서 샌드위치를 장만하기가 힘들잖아 그렇다. “ . 

면 역시 토스트일려나 계란도 삶는 것만 하면 귀찮지 않지 라고 말한 것이 장짜리 빵 장을 .... ” 6 1

토스트로 만들어 세 조각으로 자르고 삶은 계란 개 그리고 커피를 같이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1 . 

택지가 적었기에 비교적 척척 정하기는 했지만 설마 이 조합이 전국 깃사텐에 퍼질 것이라고는 전

혀 생각 못했습니다 모닝구 서비스라는 호칭을 결정하기까지 약간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침 . . “‘
식사 은 좀 그렇고 아침 정식 도 이상한데 중략 그렇지 외국에서는 아침이[ ]’ ‘ [ ]’ ....”( ) “朝食 朝定食

라 하면 모닝 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손님들 덕을 봤으니 조금이라도 손님에게 돌려드린다는 뜻‘ ’ . 

에서 서비스 지 이것을 알려준 이가 앞에서 나온 신문기자였습니다 저는 몹시 감탄하며 곧바로 ‘ ’ ” . 

아침 식사 세트를 모닝구 서비스 라 이름 붙였습니다 쇼와 년 년 역자 월 모닝구 서비‘ ’ . 42 (1967 * )7

스를 이상한 일본식 영어라는 등의 이론 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 . 異論

( )加藤智子 女 負 商業界 一九九五じゃけん けられん、 、! %

모닝구 모미노키 발상설은 위 인터뷰를 포함해 에서도 방영될 정도로 여러 차례 다뤄졌고 “ ” TV

마츠야마 시내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안다고 여겨진다. 

이상은 일본열도 내의 사례였다 그런데 일본 국외 예를 들면 아시아 각지 등에도 모닝구. , 

에 상당하는 습관이 있다 일본 사례를 상대화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이상 약간의 소개를 . 

하고자 한다. 

아시아의 모닝구2. ‘ ’

홍콩

홍콩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식을 외식할 때가 많다고 한다 실제 홍콩 거리를 걷다 보면 . 

이른 아침인 시부터 포장마차와 식당이 열리고 손님이 죽과 음다 차를 마시면서 두6 ( )[ , 飮茶

세개의 가벼운 요기거리를 먹고 있다 중국 구왕똥 지방의 식습관이라고 한다 를 먹. ( ) .]東広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홍콩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란 필자의 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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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집에서 조식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홍콩에서는 아. 

내가 아침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모두 집과 직장에서 가까운 식당이나 포장마차에서 조식을 

먹는다 혼자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나 동료와 먹는 사람도 있다 출근길과 같이 아주 바. , 

쁜 사람은 급하게 먹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수

다를 떠는 경우도 많다.

홍콩의 음다에 대해서 다뤘던 나가쿠라 유리코 는 원래 음다는 이른 아침의 습( )永倉百合子

관이고 그것이 점점 연장되어 지금의 음다 타임은 점심 이후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 하면서 “ ”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매일 아침 음다로 활기찬데 일요일과 경축일이 겹치는 날 아침은 특히나 활기로 가득 찬 광경을 

볼 수 있다 휴일 아침이니깐 아직 혼잡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면 먼저 온 사람들이 태반의 테. 

이블을 차지했다 대부분 아줌마 혼자 테이블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이는 미리 가족을 위해 자리. 

를 차지한 것으로 일찍 일어난 노인이 먼저 와서 곧 올 자녀와 손자의 자리를 맡은 것이다 우리. 

가 여기는 비었다고 생각해 그 테이블에 가까이 가면 딱 잘라 여기 자리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듣“ ”
게 된다 인기 있는 요리집 은 휴일 아침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 [ ] .酒楼

대개 신문과 잡지를 파는 노점이 요릿집 입구에 있어 그곳에서 광고면이 많은 두꺼운 신문을 사와 

뚝뚝 둘러놓는 사람도 있고 식사 전 가게에서 설치한 포트의 뜨거운 물로 작은 접시와 그릇을 한

번 씻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변을 바쁘게 돌고 있는 수레에서 골라 먹. 

으면서 계속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볼일을 정리한다 이후 만복 이 되면 이 활기찬 장소를 . ( )滿腹

뒤로 한다.( , , ~ )永倉 二 二 四八 四九〇〇

아침으로 음다를 외식하는 경우는 홍콩뿐 아니라 구왕똥지방의 일반적인 습관 같다 가케켄. 

씨는 구왕똥 사람은 집에서 아침을 안 먹고 취자오챠 라고 하는 아침 식( ) “ ‘ [ ]’頁意萱 吃早茶

사를 밖에서 먹는다 또 아침을 외식하는 습관은 구왕똥 이” ( · ) . 質 石毛 二 二 六、〇〇〇 〇
외에도 중국 각지에 있는 듯한데 각지의 상세한 사례 수집은 이후 과제로 한다 하지만 예. 

를 들자면 후베이성 우한시 에서는 집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 [ ] [ ]湖北省 武漢市

모두 근처 식당에서 먹는다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출근 시간에 . 

맞춰 식당에 가는데 남편이나 아내 중 누군가가 아이를 학교 시간에 맞춰 식당에 데리고 간

다는 사례도 있다 아침을 바깥에서 사먹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라서 집에서 아. 

침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다 돈 없는 가난한 노인만이 외식을 하지 않고 스스로 밥을 차. 

린다고 한다 우한대학의 쑨취 교수의 가르침에 따른다. ( [ ] .)宣埼

베트남

베트남도 많은 사람이 아침을 밖에서 먹는다 필자는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의 시가지를 걸어 . 

다닌 적이 있다 그때도 새벽 시부터 많은 사람이 노상 의 포장마차와 노점에서 포. 5 ( )路上



아카루트 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2020

- 17 -

쌀로 만든 국수 를 조식으로 먹고 있었다 현지 사람에게 물으면 아침을 자택에서 조리해 ( ) . “
먹는 사람은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도우미를 고용한 정부 고관집과 부유층

뿐이다 서민은 모두 집 밖에서 먹는다 라는 설명을 들었다. ” . 

사진 [ 8 베트남 호치민 포장마차 조식풍경]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2 ) 

     
사진 [ 9 베트남 하노이 포장마차 조식풍경]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2 ) 

  

 

사회심리학자로 하노이에 체제하여 당지 의 골목길 생활세계를 조사했던 이토 테츠시( )當地

도 베트남의 외식식 조식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 ) . 伊藤哲司 外食式

하노이 사람들은 집에서 아침을 만드는 습관이 전혀 없고 골목길 가게에서 포 베트남 국수 와 소( )

이 찐 찹쌀 등을 자주 먹는다 인기 있는 포가게는 자리가 꽉 차고 회전율도 빠르다 골목길에 ( ) . . 

면한 가게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갖췄다 아주머니가 바쁘게 포카 닭고기가 들어간 국. (

수 와 포보 소고기가 들어간 국수 를 만들면 아저씨와 딸들이 각각 테이블에 분주히 옮긴다 하노) ( ) . 

이의 학교는 부제가 기본이어서 일찍부터 오전 시에 시작하는 아침부 학생과 아이들의 모습이 2 7

보인다 중략 단정한 옷차림의 어른도 많다 식사를 끝내면 급히 일본제 오토바이에 올라타 직. ( ) . 

장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다. ( , , )伊藤 二 一 八〇〇

또 상사맨으로서 현지에 체제하는 인물의 에세이에도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다.

아침 베트남 사람은 거의 집에서 요리하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외식인데 하노이의 포카 닭고기, . (

를 넣은 쌀국수 부터 죽 밥 만두 기타 등이 있다 저녁만 집 안에서 요리를 한다 베트남인 친) , , , . . 

구에게 가족이 매일 아침을 밖에서 먹으면 살림살이가 정말 힘들지 라고 물으면 아침 식사에 비‘ ?’ ‘
용은 결국 들어요 전에는 정말 쌌지만 최근은 아침이라고 무시 못 할 금액이죠 집에서 만들면 . . 

확실히 싸지만 집에서는 좀 그도 아내의 노동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 …
그래서 아침은 밖에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집 안에서 조리용 연탄에 불을 붙여 조리하면 . 

집도 더워진다 중략 시 반에 아침을 먹는 사람도 아주 많아 시 반부터 무수한 아침 식당이 . ( ) 5 4

활동을 시작해 시면 별의별 노상 상점이 이동한다5 .( , , )樋口 一九九九 一二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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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베트남의 인접국인 캄보디아 도시도 아침을 외식하는 습관이 있다 이하는 이시게 나오미치. 

와 케네스 런들 에 의한 보고서다[ ] [Kenneth Ruddle] . 石毛直道

다른 동남아시아의 도시민과 같이 원래 프놈펜 시민은 바쁜 아침에 외식을 자주 한다 일하는 이. 

들의 아침은 출근 전 가까운 가게에서 육류와 생선을 넣은 죽이나 쌀로 만든 국수를 한그릇 후루

룩하는 것이다 인플레여도 노점에서 이 같은 민중의 식사는 전혀 못 먹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 

가스와 전기의 공급이 안 될 경우 가정에서 아침을 준비하기 힘들어서 새벽부터 먹거리를 파는 노

점은 활기차다. ( · , , )石毛 一九九二 二ラドル 〇

방콕

태국의 방콕은 아침만 아니라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중 부엌이 . 

없는 집도 있다고 한다 이하 모리에타 타카시 의 보고서를 인용한다. ( ) . 森枝卓士

포장마차나 음식점에서 먹거나 비닐봉지 안에 든 밥과 반찬을 사와 그릇에 모으면 준비 끝이라 할 

정도다 충격은 이 같은 식사 준비가 혼자 사는 인 가구에 한정되지 않고 집에 부엌이 있고 가정. 1

이 있는 사람들도 평소 요리 안 해도 놀랍지 않다 거짓말 같지만 이 지역 한 요리 선생님에게 가. 

정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가르쳐 달라면 하겠는데 집에서는 전혀 라면서 사서 올 때가 ‘ ....’
더 많다고 했다 처음에는 매우 놀랐는데 사정을 알게 된 후 어느 정도 납득했다 먼저 외식이라. . 

도 포장마차라면 가정에서 만들 때와 예산이 비슷하다 빈부차가 아직 심해 인건비가 싸고 더불어 . 

재료도 싸게 사기 때문에 직접 시장이나 슈퍼에서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

다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 아니면 사 오는 편이 싸다고 해도 크게 오바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일. . 

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서 점은 층이 아니라도 맞벌이가 일반적이다. 

자연스레 식사는 외식으로 할까 반찬을 사서 올까 하는 구도다, . ( , , ~森枝 一九九七 一 二 一〇 〇
)三

싱가폴

일찍이 세계 유수의 슬럼가가 전개되었던 싱가포르는 년대 특히 년 싱가포르공화국 1960 1965

건국 이후 근대화 정책에 의해 현재 싱가포르의 전 인구의 이상이 85% HDB(Housing and 

주택개발국 플랫이라 불리는 단지에 거주한다 각 단지의 층에는 잡Development Board, ) . 1

화점과 식당부터 이런저런 가게가 쭉 있고 그 가운데 하나 어떤 단지라도 반드시 있다고 , 

할 수 있는 가게가 커피숍 중국어로는 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커피숍은 싱가포르의 ( ) . 咖 店啡
긴자로 불리는 오차드로드 등과 같이 세련된 곳이 아니라 셀프서비스로 커[Orchard Road] 

피 빵 프라이드 라이스 볶음밥 볶음국수 바쿠테, , ( ?), , ( )肉骨茶 18) 등을 구입해 자리에서 먹 

는 형식을 가리킨다 이같이 대중적인 커피숍은 오래된 가게나 하우스 동네의 구석에 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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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고 가게의 풍경은 층에 냉방 등은 있을 리 없는 양쪽 문을 열어 둔 가게에 거을음이 1 “
낀 천장과 거의 비슷하게 허름한 선풍기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이 고작” ( , , 田中 一九八四 一

이다~ ) .三二 一三三

가게 안은 통풍이 나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잘 놓지 않는다 대신 바람이 불어 서늘. 

하고 쾌적한 가게 앞 보도 위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기에 보도 위부터 자리가 채워진다 현. 

재는 커피숍 경영자의 출신이 다양해졌지만 년 정도 전만 해도 하이난섬 과 푸저10 [ ]海南島

우 출신자가 많았다[ ] . ( , , )福州 山下 一九八七 五五

단지 사람들은 아침을 보통 집 아래 커피숍 혹은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먹고 대개 매일 가

는 가게가 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에게 구매한 빵 등을 먹이고 어른은 커피숍이라는 패. 

턴이 많다 혼자 커피숍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부부 가족 직장 동료 기타 친구 . , , , 

같은 동행자가 있다 혼자 갈 때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고 동행자. 

가 있는 경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곳에서의 화젯거리는 시답잖은 것으로 사람들에 대한 소문 경마 등 도박 타블로이드판 , , 

신문의 기사감이 될만한 이야기 대단치 않은 정치적 잡답을 나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국, . 

가의 국민관리가 엄격해서 국민이 정부를 공공연히 비판할 때는 전혀 없다지만 커피숍에서

는 풍자적으로 정치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다 정치를 비판하는 다른 방식은 택시 안에서 .(

운전수가 손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정부 스파이가 커피숍에 손님) “
으로 위장해있다 라는 포크로어 도 있다 실제 그렇다기보다 사람들의 정치 비판” (folk-lore) . 

에 대한 자기규제의 심리적 표현이 아닐까 하는 의견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림뱅추( [ ] 林明珠

교수에 따르면 도 있다) . 

필자가 현지 사람에게 아침을 외식으로 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은 이게 습관이라 아“ ” “
침에는 바빠서 집에서 못 만든다 밖에서 사 먹는 편이 싸다 는 답변을 들었다 아침 이외” “ ” . 

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외식이 활발하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는 중국 연안부에서 . 

출가 한 노동자가 모인 곳으로 특히 여성 인구가 적어 자연스레 도시에 외식이 발달했다 그 ( ) . 出稼

역사가 현재 식습관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 ~ ) 石毛 一九九二 七九 八ラドル 、 〇
이민자 가운데 적은 자본이지만 독립해서 장사를 하고싶다는 사람들이 점차 포장마차를 내었다 

( )前川 一九八八 四、 〇

라는 해석도 있다. 

18) 역주 바쿠테란 싱가포르와 말레시아 일대에서 일종의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으로 돼지갈비와 각 * : 
종 약재를 넣어 푹 고아서 만든 음식을 뜻한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 https://terms.naver.com 검색어 바쿠테 검색일 , : ; 202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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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0 싱가포르 커피숍의 조식풍경] 1
출처 년 저자 촬영( : 2002 )  

 
사진 [ 11 싱가포르 커피숍의 조식풍경 ] 2
출처 년 저자 촬영( 2002 )

  

약간의 검토. Ⅲ

이제까지 기술에 입각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여 이후 모닝구를 둘러싼 검토를 진행하

고자 한다. 

왜 모닝구를 행하는가1. ?

필자는 일본에서 행해지는 모닝구를 조사할 때 반드시 모닝구를 행하는 사람에게 왜 자택에

서 조식을 먹지 않고 깃사텐에서 먹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질문의 답변 중 습관이라서 라. “ ”
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유를 설명한 답변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다방면에 걸쳐있고 . 

또 복합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가지로 구분하면 시간 노력의 소모를 경감하는 수단. 2 ·①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필요 라고 할 수 있다. ② 

예를 들어 의 이유를 포함하는 회답으로 맞벌이라 아침에는 바빠서 집에서 아침을 만들 “①

시간이 없다 가내 공장 일이 바쁜데 아침을 만들 여유가 있으면 제품을 하나라” “ ( ) 家內工場

도 더 많이 맡고 싶다 귀중한 일요인 만큼은 모친을 편안히 해주고 싶다 여자는 하루 내”“ ” “
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해준다 그러나 모닝구는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닌 가게 사람에. 

게 받는 것이다 작은 사치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기 귀찮고 편하고 싶어서 라는 것들. ” “ , ” 
이다. 

노동과 가사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아침을 외식하는 것은 시간과 체력의 소모를 경감 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 이쿠노구와 고베시 나가타구의 하프샌들 가방봉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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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내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근에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 가장 활발했을 때는 아침 시7

부터 한밤 중인 시 시까지 일만 해도 일을 못 끝냈다 그래서 집에서 아침을 차리는 시1 , 2 . 

간도 아껴가며 일했고 조식은 깃사텐 모닝구가 되었다 이 경우 점심 저녁 역시 외식이어. , 

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미리 자주 가는 가게에 전화해 요리를 만들어 두고 바로 가게

에 들어가서 먹기도 했다고 한다.

은 모닝구에 나가지 않으면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 일찍 일어나는 노인에게 있어서 모“ ”“②

닝구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즐거움 모닝구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도회”“ ‘ (都

정보에 늦어져 라는 언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더욱이 도회 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 ” . ‘ ’会
도시부 깃사텐에서 몇 집 떨어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결코 시골 에 살지 않음에도 ‘ ’
이곳에서 말하는 도회 란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 곧 깃사텐을 의미한다‘ ’ , . 

이 표현처럼 모닝구는 단순히 마시고 먹는 장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된다.

아침이라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워도 괜찮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에는 사람 간의 이야기가 없. 

지만 모닝구에는 대화와 만남이 있다 집에서 아침을 먹고 커피만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런 사람은 단골손님과 마스터와의 이도바타카이기가 목적이다.

라는 오사카 시내의 모닝구 단골 손님의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모닝구의 존재 

양상을 여실히 표현하는 언설이다 이상 모닝구가 이뤄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고찰. 

했고 실제는 이러한 이유의 복합으로 모닝구가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분포2. 

깃사텐 메뉴로서 모닝구 서비스 모닝구 세트는 일본 전국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대부분 , 、

있다고 예측된다 이를 이용하는 매우 바쁜 샐러리맨 같은 이들 역시 폭 넓게 있다고 예상. 

된다 그러나 단순히 메뉴로서 모닝구 서비스 모닝구 세트가 없어도 또 주로 샐러리맨이 . ,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주부 아이 노인 가내공장 사람 등 훨씬 광범위한 사람들이 그 거, , , 

주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깃사텐에서 조식을 먹는 현상 곧 지역의 습관으로서 모(

닝구 이 존재하고 그 분포는 전국적이고 보편적이다) . 

필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습관으로서 모닝구는 주쿄권 한신권, 19) 주시코쿠, 

권20)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도 도시부의 서민 동네 같은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 

진다. 

한편 도쿄와 그 근교 등에서는 지역 습관으로서 모닝구 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 “ ”
지 않을까 한 예로 주쿄권 한신권 주시코쿠권이든 현지의 많은 사람이 모닝구 라는 말을 ? · · “ ”
깃사텐에서 아침을 먹는 습관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사카의 중학교 영어 시험

19) 역주 간사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오사카 고베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를 가리킨다 * : , .
20) 역주 일본의 규슈와 간사이 사이의 주고쿠 와 시코쿠 일대의 개현 지역을 가리킨 * : [ ] [ ] 9中 四国 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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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조식 이라 번역한 학생이 있다는 우슷개소리가 전해질 정도다 이에 반해 도morning “ ” . 

쿄 오오타구 와 아라카와구 에 있는 서민적 분위기의 동네라도 모닝구[ ] [ ] “ .... 大田 荒川区 区
뭐야 그게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이는 모닝구가 깃사텐에서 아침 먹는 습관을 가리킨다는 ?” . 

사실이 안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쿄와 그 근교에서 커서 현재도 그곳에 사는 대학생 등은 필자가 민속학 강의에서 한신권

의 모닝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다.

이전에 에 나온 예능인이 우리 친가 쪽 간사이 은 모두 아침밥을 깃사텐에 먹으러 갑니다 라고 TV ‘ ( ) ’
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였네요 무사시 대학 .( [ ]武蔵
학생 도쿄 출신, )

저희 할머니는 아마가사키 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 놀러가면 매일 아침 어째서인지 [ ] . 尼崎

아메리칸 이라는 깃사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아침밥을 차리기 귀찮아 하‘ ’ . 

는 버릇이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만 선생님 말씀처럼 더욱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 

이타마에는 모닝구 는 없습니다 무사시대학 학생 사이타마현 출신‘ ’ ( , [ ] )埼玉県

이 같은 코멘트에서 도쿄와 그 근교의 사람들에게 모닝구는 연이 먼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도호쿠 지방의 한 도시인 아키타시 의 아키타역 인근 상업지구 [ ] [ ]東北 秋田市

깃사텐에 모닝구 세트 메뉴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샐러리맨이며 지역의 ‘
습관으로서 모닝구 등은 전혀 없다’ . 

지방 내 모닝구 분포가 농후하더라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모닝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음

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오사카 고베 주변이라도 소학교 때부터 고교까지는 . ·

한큐 히바리가오카하나야시키 역 대학은 한큐 몬도야쿠진[ ] [ ] , [ ]阪急 雲雀丘花屋敷 門 厄神戸
역 대학원은 한큐 롯코 역 쇼핑은 한큐 우메다 역 한큐백화점이라는 한큐연선, [ ] , [ ]六甲 梅田

에서 자라 우메다보다 남쪽으로 간 적이 없다 이 경우는 대개 서민적 생활양식과 [ ] (阪急沿線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생활권이다 는 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이 모닝구를 하러 ) 30 . “
나간 사람은 전혀 없었고 모닝구라는 것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다 전장” . 

의 기술과 이 여성의 발언 등으로 추측하면 모닝구는 도시부 안 공업지대 특히 가내( ) , 前章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활발한 습관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서술하면 주쿄권 사례에 보이듯이 교외형 모닝구 즉 휴일 아침 가족이 교외 , ‘
깃사텐에 차를 타고 가는 타입 쉬는 날만큼은 어머니를 편히 해주고 싶어서 라고 그 이유’ (“ ”
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 을 설명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 

모닝구의 역사3. 

지금까지 기술을 통해 년대 이미 히로시마시와 이치노미야시에 모닝구 서비스가 있었고  1950

년대 중반에는 도요하시시와 마츠야마시도 모닝구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도요하시와 마1960

츠야마는 특히 출근 전 손님 샐러리맨 을 의식하여 제공했고 히가시오사카에서도 년“ ”“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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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모닝구가 행해졌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모닝구의 발상 은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래 이러한 메뉴와 서비스는 일정한 시간“ ” . 

대 속에서 복수의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기원을 특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

미가 없다. 

발상지와 가게에 상관없이 모닝구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사정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사는 히가시오사카시 기즈리 주변에서 모닝구가 유행한 시기는 쇼와 년 생 ( [ ] ) 39 (1964)衣摺

딸이 막 태어났을 때부터다 번화가 오사카 시내를 가리킴 는 더욱 빨랐는지 모르겠다 각 집에 . ( ) . 

수도가 들어온 것도 이때다 이전에는 세탁과 취사는 공동수도에서 했고 공동수도 앞에서 근처 부. 

인들이 항상 이도바카이기를 했다 이것이 각호 별로 급수 가 이뤄지면서 모닝구가 이도바카. ( )給水

이기를 대신했다.

공동정호 와 공동수도를 사용하지 않게 된 시기와 모닝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 )共同井戶

기가 거의 겹친다는 기억은 각지에서 자주 들었던 바다 즉 모닝구는 각호 별 급수의 실현. 

으로 문자 그대로 공동정호 공동수도에서의 이도바카이기 가 소멸하던 상황 속· [ ]井戶端會議

에서 등장했고 이것이 이도바카이기의 기능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당초 모닝구는 깃사텐 경영자 측에서 출근 전 손님 샐러리맨 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의“ ”“ ”
도되었지만 이것이 지역 생활자 특히 여성의 이도바카이기 장으로서 수용된 것이다 공급. . 

자의 의도와 다른 수용의 실태가 흥미롭다.

아시아 가운데서의 모닝구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아침을 외식으로 하는 습관을 찾으면 널리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홍콩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 , , , , , 

알 수 있고 어디서나 도시부의 삶에 뿌리 박힌 습관이 되었다 위 사례에서 아침을 외식하. 

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 즉 남녀맞벌이에 따른 가사의 간소화 전기 가스 등 근, ① ② ・
대적 인프라의 미정비에 따른 아침 준비 부담을 경감 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외식을 하③ 

는 편이 싸다는 사실 홀로 나와 일하는 사람이 귀찮은 자취를 피하는 전통 열대기후④ ⑤ 

이기에 집에서 조리하면 실내 온도가 높아져 이를 피하기 위함 익숙한 동료와 대화 가능 ⑥ 

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등은 일본 모닝구에도 통용할 수 있다 어쨌든 아시아라는 시야로 보, , . ① ④ ⑥ 

면 도시사회에서 아침을 외식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면 일본의 모. 

닝구도 아시아 도시사회와 공통되는 생활문화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

을까?21) 

21) 이 점에 대해 예를 들어 모리쿠리 시게카즈 는 모닝구가 활발한 고베시 나가타구의 서 ( )森栗茂一
민 동네와 아시아 와 공통성 나가타 내적 아시아 를 파악했다 곧 나가야와 인도‘ ’ , ‘ ( )’ . なるアジア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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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외식조식 의 분포는 본고에서 다뤘던 지역 외에도 꽤 넓게 존재할 가능성( )外食朝食

이 있어 이후 더 많은 사례 수집과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시아 도시. 

사회 중에도 외식조식이 드문 지역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라오스 비엔티안의 번. 

화가는 포장마차가 드물어 인접한 태국과 대조된다 이 차이에 대해 모리에다 타카시. (森枝

는 도시와 그 주변의 유통 교통망이 네트워크화된 태국과 그것이 늦었던 라오스의 ) “ , 卓士

차 등을 원인으로 추측했다( )”( , ) . 差 森枝 一九九七 一 三〇

버내큘러한 공공권5. “ 22) 으로서 모닝구”

여기서 모닝구를 유럽에서 발생한 커피하우스 카페 와 비교하고 싶다 세기 커피와 커피 ‘ ’‘ ’ . 17

문화는 터키에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커피하우스 영국 나 카페 프랑스 로 불리는 사교 공‘ ’( ) ‘ ’( )

간이 출현했고 세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이 공간은 근대 유럽의 이상적 인간18 . 

상인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한 개인 으로서 시민 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실제로 ‘ · · ’ ‘ ’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대화를 즐겼다 타자 여기에서는 가족 친족 등 가까운 혈연 . ‘ ( ·

이외의 인간으로 해두자 끼리 만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 을 공공권) ( )’ ‘ ’場 23)이라고 하는

데 커피하우스 카페 는 시민 이 형성한 공공권 즉 시민적 공공권 이라 말할 수 있다‘ ’‘ ’ ‘ ’ ‘ ’ .24) 

시민적 공공권 의 특징은 시민 이 이상적 논리적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는 장소라는데 있‘ ’ ‘ ’ ·

다 이 의미에서 시민적 공공권 은 근대 유럽 계몽주의를 체현 한 공간 계몽주의적 . ‘ ’ ( ) (=体現

공공권 라고 하겠다) .

한편 모닝구에서 사람들의 언동 은 계몽주의적 합리성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요소가 , ( )言動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대화 한다는 것은 이성적 논리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 [ ] · . 話会
찾아온 손님이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한 개인 으로서 유럽적 시민 일 필요는 없‘ · · ’ ‘ ’

네시아의 롱 하우스 나가야 한구석의 지장 과 태국의 토지신 사당 깃사텐 모닝구와 중국, ( ) , ·地藏
인도의 포장마차 조식을 열거하며 고도 경제성장까지 나가타에는 내적 아시아 가 있었다 라고 논“ ‘ ’ ”
했다 참조.[ : b]森栗 一九九九

22) 역주 년 간행된 기존 논문에서는 또 하나의 공공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 * : 2002 [ ]一 公共圈もう つの
했으나 최신작 에는 버내큘러한 공공권이란 용어로 바뀌었다 저자에게 또 (2020) . 民俗みんなの! 学%
하나의 공공권과 버내큘러한 공공권 사이의 개념적 차이가 있는지 질의했고 개념어를 조금 더 면
밀히 표현하기 위해 고쳤을 뿐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번역에서는 최. 
신작에서 사용하는 버내큘러한 공공권을 사용했다.

23) 역주 이 연구에서 언급된 개념인 공공권이란 일본 학계에서 의  * : Öffentlichkeit, public sphere
번역어로 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한국 학계는 주로 공론장 으로 번역하는 개념으로 이 번역( )公論場
에서는 공론장보다 원문에서 쓰는 공공권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했다. 

24) 이러한 시민적 공공권 으로서 커피하우스 카페 로부터 신문 저널리즘이 발달했다 이것을 포함 ‘ ’ ‘ ’‘ ’ . 
해 커피하우스 카페 에 대해 논한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키오 코바야시‘ ’‘ ’ . (小林章　

커피 하우스 세기 ㄹ런던 도시의 생활사), -18 , (夫 一八世紀 都市 生コ ヒ ハウス ロンドン の、! ー ー・ ー
우스이 류치로 커피가 돌면 세계사가 움직인다 근대시) ( , ), ( ), -活史 講談社 二 臼井隆一郎% 〇〇〇 !

민사회의 검은 액체( ) ( , 廻 世界史 廻 近代市民社 液体 中央公論社 二コ ヒ が り が る の いー ー ー 会 黒 % 〇〇
타구치다쿠미 ), ( , ( , 田口 卓臣 文化 一八世紀 文化事典 丸善出版 二 一カフェ と フランス　 ） 『〇 ｢ ｣ % 〇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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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닝구의 장도 타자끼리 만나 커뮤니케이션하는 장 과 다르지 않기에 공공권 이라고 . ‘ ’ ‘ ’
말할 수 있다 다만 그곳은 같은 공공권이여도 시민적 공공권 과 다른 대 계몽주의적 공공. ‘ ’ ‘
권 즉 버내큘러한 공공권 인 것이다’, ‘ ’ . 

버내큘러한 공공권 은 시민적 공공권 보다 가치가 낮지 않다 사회사상사연구 분야에서는 ‘ ’ ‘ ’ . 

시민적 공공권 이 남성 문화자본 식자 능력 교양 등 이 있는 이들만의 특권적 공간으로 ‘ ’ , ( , )

그 이외의 사람은 배제하고 성립한 공공권 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체된 사람들이 ‘ ’ . 

형성해 온 또 하나의 공공권 에 착목하여 그것이 어떠한 성질의 공간이었는가를 연구할 필‘ ’
요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25) 이 경우 내가 말한 버내큘러한 공공권 은 이 또 하나의 공공 ‘ ’ ‘
권에 해당한다.

사회는 계몽주의적 합리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민속학은 풍부한 사실로 보여주고 강

조해왔다 우리들은 계몽주의와 대 계몽주의 쌍방 을 고려해가며 사회의 존재 양상을 . ( )方双
생각해야 한다 공공권 에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시민적 공공권 만이 공공권. ‘ ’ . ‘ ’ ‘ ’
이지 않다 버내큘러한 공공권 역시 사회적 존재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공공권 이다 본 연. ‘ ’ ‘ ’ . 

구에서 본 모닝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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